
<주제: 육신이 있을 때 변화하라> 간증: 정초연

[예수님께서 11.15 성찬식 주일날 새벽 2시경에 주신 말씀입니다.

주님의 몸이 되는 이 날 회개되지 못한 것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 중 주님이 성찬식이 어떠한 때에 

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]

<예수님 말씀>

사랑하는 섭리사, 온전히 내가 키운 너희들에게.

이제 때가 더욱 급박해지니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. 급히 변화하라. 변화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

다.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. 

‘내가 내일 온다!이렇게 말하면 그제야 변화하겠다고 시급히 행실을 점검하겠느냐? 내가 언제 오는지 궁금

해 하지도 말아라. 다니엘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직 “다니엘아 

갈지어다” 말하셨다.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말은 때가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니 시급히 

너희가 할 일을 행하라. 내가 함께 하지만 행하는 것은 너희다. 자력으로 행하라 했다.

성찬식은 약혼식과 같다고 했지. 약혼하면 더 많은 기대가 생긴다. 사랑뿐이었던 관계에 책임도 의무도 생

긴다. 이 약혼식에 초대되지 않은 자도,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도 있구나. 그러나 너희 모두가 참여할 수 있

었던 이유가 있으니 육이 영을 이끌고 왔기 때문이다. 깨닫겠느냐. 육신 없이 영뿐이었다면 거룩한 나의 예

식에 갖춰지지 않은 자들은 올 수가 없었다. 육이 끌고 오지 않았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왔을 자도 많았다. 

영의 세계는 투명하며 모든 것이 드러나 자기 수준대로 거하기 때문이다. 육신이 걸어왔음으로 영도 그 예

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. 며칠 몇 년간 말해도 그 깊은 뜻을 전하기에 부족한 이 한 마디를 새겨들어라. 육

신 있을 때 변화하라. 영이 부족해도 육을 끌고 가서 네 영을 이 말씀에 거하게 하라. 육신의 한계에 도전

해 결국 그 영을 완전하게 만들어 낸 너희 선생을 보고 너희도 그리 하라. 나를 만나는 날, 재림의 날은 영

으로 변화되는 날이기에 그 혼인의 날은 영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못 온다. 

(-제가 ‘예수님의 성찬식 때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?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건가

요?’ 여쭤보자 예수님께서는 잠깐 침묵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.-)

내가 그 발도 씻겨주었다. 

그에게도 나의 살과 피를 주었다. 

너희도 마찬가지다.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있느냐. 나 말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죄가 없

는 자 있느냐. 내가 다 알지만 간절한 사랑으로 너희 모두에게 내 살과 피를 준 것 알아라.

2000년 전 나의 성찬식이 끝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기도하였다. 급박함으로 기도하였다. 너희 선생

도 지금 급박한 그 마음으로 70일 조건기도 하는 것이다. 성서에 기록될 극적인 기도이다. 마지막 때, 저녁

의 성찬이 지난 후엔 십자가의 길이 실 자락 같은 노을 끝만큼도 남지 않는데 이 시간에 조는 자 있느냐. 

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.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.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

내가 십자가의 길 간 것이 아니다. 마지막 때에 그들이 졸고 함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

지 못했던 것이다. 이 70일기도가 내가 마지막 목숨을 건 그 기도와도 같으니 이때에 절대 졸지 말고 하나 

되어 나를 위해, 너희 선생을 위해 기도해라. 그리하면 동이 트기 전 기적이 일어나리라. 

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모진 환란 이기고 섭리의 배를 만들었다. 배를 함께 만든 자, 거의 다 만들어졌을 

때 온 자, 만드는 걸 지켜보며 서성거린 자, 수고하고 애써가며 겨우 다 만들었는데 ‘에이, 평생 해도 다 못 

만들겠다’ 하며 떠난 자. 다 각각이구나. 꾸준히 배를 만들어온 자는 그 때도 단 한명, 지금도 단 한 명이

다. 노아가 방주를 타라고 외쳤듯 너희 선생이 외치고 있다. 곧 방주의 문이 닫힌다, 복음의 배 안에 들어가

라! 완전히 회개하고 섭리 복음의 배에 들어와라! 지금까지는 각각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곧 나뉘는 때가오

니 그 때에는 배에 탄 자 혹은 타지 않은 자, 이 둘 뿐이다.

내가 함께 하니 너희가 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. 너희를 사랑한다.

<선생님 영이 주신 말씀>



다음은 10.29일에 제가 선생님과 영으로 만나 대화나눈 내용을 적었어요. 예수님과 통하는 것 너무 신기해 

감사하다고,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만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. 모든 계시마

다 선생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말씀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통하기 위해 섭리사가 단 

하나 중심할 자가 바로 선생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 행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깨달았

습니다. 그런 귀한 선생님이심을 되새기게 되며 선생님이 육신 있으심으로 이야기도 편지도 하지만 선생님

의 영과 이야기하고 싶다고, 선생님 육신이 말 못하시는 깊은 속마음 하나를 알고 싶다고 기도하던 중 선생

님 영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. 선생님 영체가 직접 오셨던 건지, 아니면 그냥 제가 선

생님 기도도 생각도 많이 해 환상으로 만난 건지 궁금했는데 선생님께서 내 영이 갔다. 정확히 받았다고 하

시며 선생 심정과 영의 말을 그대로 받 았다고 하셨습니다.

<선생님 영>

영은 영으로 통한다. 많은 말도 필요없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다 아는 것이다. 신기하지. 나도 처음엔 신기

했어요. 이제는 영으로 통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번개같이 살아진다.

주님 부르라고 했지. 주님 많이 불렀습니까.

주님 불러야지 왜 나 부르냐. 

(선생님은 늘 주님 마음 느끼게 해 주시고 주님 얘기 해 주시니까요.라고 대답했습니다)

모두들 내가 기도해주고 늘 찾아간다. 예수님 찾고 있는지, 예수님 중심하고 있는지, 주님의 말씀 생명시 하

는지 생각 뿐이다.

주님 중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 중심할까봐 얘기 못 하는 것도 있다. 그러나 우리끼리 주님 안에 사랑하

는 것도 뜻이니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구나. 

모두들 한 명 한 명 다 말도 못하게 보고싶다. 

나는 주님 사랑으로도 너희를 사랑하고, 내 사랑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. 이렇게 만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

했을 때가 있었지. 그 때 기적이었던 것 오늘 아는 것처럼 알았으면 더 목숨처럼 만났을 것이다.

지금 말씀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는 것도 기적이다. 

힘들 때는 주님 생각하며 힘도 내지만 너희들 보고도 힘낸다. 멈출 수 없어 숨이 턱에 차며 뛰어가다가도 

너희들 생각하고 힘낸다.

나중에 때가 오면 너희들 열심히 뛴 거, 주님 말씀 믿고 마음 접고서 온 그 이야기 내가 다 들을 것이다. 

지금은 많은 이야기 나눌 시간 없으니 손잡고 뛰자. 내가 손잡으니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손잡으시니 뛸 것

도 날아간다.

(선생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신데 보고싶다고조차 못 하신 선생님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받

아 적지 못한 말도 있었어요.)

내가 보고 싶다고 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지. 마지막 때에 내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주님 만나길 원한다

고 한 것이다. 그 때에 너희들 얼굴 하나 하나 다 그 나라에 함께 있는 것 보고 싶다고 한 말이다. 끝까지 

믿고 따라야 따른 보람 있다.

네가 주님 부르니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안에 나 불렀으니 내가 왔다. 

내 영이 직접 온 것이니 기적이다. 

기도하는 시간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. 얼마 안남았지 않냐. 같이 기도하자. 안녕


